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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chnostress on intent-to-persist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conducted with a survey of 153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hierarchical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23.0 for Windows.

          

          
            Results
            The factor mediating technostress and intent-to-persist in nursing college student was emotion-focused coping behavior. Moreover, this mediating factor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between technostress and intent-to-persis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Conclusion: Based on this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strategies about smart device use and environmental supports that help them communicate abou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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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성인으로의 첫 관문이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전문직 간호사로 향하는 길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Korean Nurses Association, 2017). 하지만 2016년 우리나라의 대학생 학업중단율을 보면 6.7%(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7)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학업을 통해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형성하는 시간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Kim, 2017).

        학업지속의향은 현재 자신의 학업을 지속할 의도(Shin, 2003)로, 졸업 후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한 개인이 자신의 전공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Kim & Jang, 2012). 하지만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상 방대한 학습량과 해부학, 의학용어 등 생소한 학문을 접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과정을 병행해야 하며(Kim & Jang, 2012), 그 과정에서 생소한 학문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있다. 미래의 삶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전문성을 길러가는 시기에 학업과 대학생활 중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때 순조로운 출발을 토대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Park, 2014), 간호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중요하다.

        2016년 국가정보화백서(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6a)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우리나라를 2015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발전지수 1위의 세계 최고 수준 ICT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Jung, Rho, & Ryu, 2013)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교육환경에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강화와 디지털교과서 확대 보급,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육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학습방법과 과정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e-러닝을 통한 수준별 교과 학습이 가능해졌고 스마트 기기(Smart Devices)를 활용해 교과 수업과 관련된 정보 검색, 리서치, 수행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학습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Lee, S. H., 2015). 특히, 최근 대학생들의 경우 회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팀 단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수업에서 주어지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미 카카오톡, 밴드 등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Hong, 2017). 즉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습자들의 학습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마트 교육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스마트기기 활용역량도 높아져가고 있으며(Kim, 2013), 학습자 개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ICT에 대한 반응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적극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Kim & Kim, 2015). 2016년 인터넷에 대한 기대 및 ICT 역량에 관한 통계조사(NIA, 2016b)에서 대학생의 44.8%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하였으며, 58.7%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는 편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과반수 정도의 대학생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 결과이다.급변하는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하며(Hong, 2013), 이는 신체적 문제인 근육통, 피로, 불면과 심리적 문제인 과민성,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Chiappetta, 2017; Tarafdar, Tu, Ragu-Nathan, & Ragu-Nathan, 2007) 심해질 경우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ng, 2013). 적극적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성인초기 단계인 대학생들의 실제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적응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며 복잡한 의료 스마트기기와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통해 환자 간호와 관련된 처치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급격한 ICT 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 사용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변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트레스 대처(stress coping)는 개인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여 적응하려는 반응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바꾸려는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문제로 유발된 정서를 조절하려는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하여 상황에 적응한다(Hong, 2013). 테크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Lee, S. H., 2015)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2013). 이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는 테크노 스트레스와 성과에 관계를 보이고 있어 테크노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학업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테크노 스트레스는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결과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 상당수가 단편적인 관계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학이 학문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대학생활적응이 잘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음을 가정해 볼 때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테크노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경영학 측면에서의 조직 내 업무성무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더불어 조직의 구성원들이 ICT 환경에서의 생활과 업무형태의 변화에 대해 스트레스와 불안,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Tarafdar et al., 2007)를 볼 때 임상실무에 나가기 전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감소 및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변화된 스마트 교육환경에서 느끼는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 테크노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대 교육환경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학업지속의향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의 차이를 분석한다.


          	•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학업지속의향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향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4년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으로 편의표집에 의하여 선정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학기 도중 휴학을 한 학생은 제외하였다. 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효과크기.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으로 하고 예측변수를 총 3개 테크노 스트레스,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로 산정한 결과 119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으며 약 3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5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2부를 제외한 15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의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8문항(성별, 학년, 나이, 기기이용시간, 생활관계, 디지털디톡스, 기기활용의도, ICT 자기효능감), 테크노 스트레스 21문항, 스트레스 대처(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8문항, 학업지속의향 6문항 등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테크노 스트레스(Technostress)
          테크노 스트레스(Technostress)는 기술(Technology)과 스트레스(Stress)가 합성된 신조어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적응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현대적 질병을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하며(Burke, 2009),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학업환경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rafdar 등(2007)이 개발하여 Jung 등(2013)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Lee, S. H. (2015)가 수정 ·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테크노 과부하(5문항)’, ‘테크노 침해(4문항)’, ‘테크노 복잡성(3문항)’, ‘테크노 불확실성(4문항)’, ‘테크노 불안감(5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Jung 등(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는 .854였으며, Lee, S. H. (20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 테크노 과부하 Cronbach’s ⍺는 .814, 테크노 침해 Cronbach’s ⍺는 .788, 테크노 복잡성 Cronbach’s ⍺는 .810, 테크노 불확실성 Cronbach’s ⍺는 .917, 테크노 불안감 Cronbach’s ⍺는 .829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는 .870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대처(Stress coping)
          스트레스 대처(Stress coping)는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여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반응이다(Hong, 2013).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를 스마트기기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적 대처라고 정의하였으며,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는 못하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대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 (1984)이 개발한 도구를 선행연구(Hong, 2013; Stone, Kennedy-Moore, Newman, Greenberg, & Neale, 1992)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Lee, S. H. (2015)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2개의 하인요인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각 대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S. H. (20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처 Cronbach’s ⍺는 .812, 정서중심 대처 Cronbach’s ⍺는 .8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 Cronbach’s ⍺는 .767, 정서중심 대처 Cronbach’s ⍺는 .921로 나타났다.

        

        
          3) 학업지속의향(Intent-to-persist)
          학업지속의향이란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학업을 지속하려는 의도(Shin, 2003)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현재의 전공을 지속하여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지속의향은 Shin (2003)이 개발하고 Lee, M. H. (2015)가 번안 ·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학습을 마치는 것의 중요성, 학습 방해요소 극복의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0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K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 Review of Board, IRB No. 2017-080)의 심의를 통과한 후 2017년 11월 13부터 12월 6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를 알 수 없게 진행을 도와 줄 연구보조자 1명을 선정하여 교육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연구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과 수업의 무관성, 자발적 참여중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모든 설문자료는 동의서와 설문지를 분리하여 규칙 없이 섞은 후 일련번호를 붙여 연구자의 연구실에 이중잠금으로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통계 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테크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학업지속의향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테크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학업지속의향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테크노 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테크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학업지속의향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테크노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2±0.54점이었으며, 세부항목에서 테크노 과부하 3.66±0.62점, 테크노 불안감 3.31±0.76점, 테크노 불확실성 2.50±0.99점, 테크노 복잡성 2.50±0.92점, 테크노 침해 2.23±0.7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는 5점 만점으로 문제중심 대처 3.84±0.50점, 정서중심 대처 2.11±0.83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속의향은 7점 만점에 평균 5.32±1.07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echnostress, Stress coping, and Intent-to-persist in Nursing Students (N=153)
          
          

        

        
          
            
              	Variables
              	M±SD
              	Min
              	Max
            

          
          
            	Technostress
            	2.92±0.54
            	1.90
            	4.48
          

          
            	Techno-overload
            	3.66±0.62
            	1.00
            	5.00
          

          
            	Techno-invasion
            	2.23±0.76
            	1.00
            	4.25
          

          
            	Techno-complexity
            	2.50±0.92
            	1.00
            	5.00
          

          
            	Techno-uncertainty
            	2.50±0.99
            	1.00
            	5.00
          

          
            	Techno-insecurity
            	3.31±0.76
            	1.40
            	4.80
          

          
            	Stress coping
            	
            	
            	
          

          
            	Problem-focused coping
            	3.84±0.50
            	2.50
            	5.00
          

          
            	Emotion-focused coping
            	2.11±0.83
            	1.00
            	5.00
          

          
            	Intent-to-persist
            	5.32±1.07
            	1.17
            	7.00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지속의향은 기기활용의도(F=3.4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the Intent-to-persist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Intent-to-persist
            

            
              	M±SD
              	t or F (p)
            

          
          
            	Age (year)
            	≥19
            	31 (20.3)
            	5.16±1.18
            	-0.96 (.339)
          

          
            	≤20
            	122 (79.7)
            	5.36±1.04
            	
          

          
            	Gender
            	Male
            	16 (10.5)
            	5.76±1.24
            	1.75 (.081)
          

          
            	Female
            	137 (89.5)
            	5.27±1.04
            	
          

          
            	Grade
            	1
            	24 (15.7)
            	5.31±1.10
            	1.40 (.247)
          

          
            	2
            	103 (67.3)
            	5.22±1.12
            	
          

          
            	3
            	18 (11.8)
            	5.77±0.68
            	
          

          
            	4
            	8 (5.2)
            	5.44±0.76
            	
          

          
            	Usage time (hour)
            	1~2
            	14 (9.2)
            	5.10±1.13
            	0.49 (.613)
          

          
            	2~4
            	73 (47.7)
            	5.39±1.06
            	
          

          
            	＞4
            	66 (43.1)
            	5.29±1.07
            	
          

          
            	Living relationship
            	High
            	14 (9.2)
            	4.73±1.60
            	-1.50 (.156)
          

          
            	Low
            	139 (90.8)
            	5.38±0.99
            	
          

          
            	Digital detox
            	Below average (＜2.69)
            	84 (54.9)
            	5.39±1.10
            	-0.90 (.369)
          

          
            	Above average (≥2.69)
            	69 (45.1)
            	5.23±1.03
            	
          

          
            	Usage intention
            	Below average (＜5.54)
            	67 (43.8)
            	4.99±1.15
            	3.47 (.001)
          

          
            	Above average (≥5.54)
            	86 (56.2)
            	5.58±0.93
            	
          

          
            	ICT self-efficacy
            	Below average (＜5.45)
            	55 (35.9)
            	5.17±1.11
            	1.31 (.192)
          

          
            	Above average (≥5.45)
            	98 (64.1)
            	5.40±1.04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3. 연구대상자의 테크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학업지속의향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학업지속의향은 테크노 스트레스(r=-.17, p=.042), 테크노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테크노 침해(r=-.17, p=.035), 테크노 불확실성(r=-.18, p=.026)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요인인 문제중심 대처(r=.31,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 정서중심 대처(r=-.23, p=.005)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크노 스트레스는 학업지속의향 외에도 정서중심 대처(r=.29,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Technostress, Stress Coping, and Intent-to-persist (N=153)
          
          

        

        
          
            
              	Variables
              	1
              	2
              	3
              	4
              	5
              	6
              	7
              	8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2. Techno-overload
            	.57 (＜.001)
            	
            	
            	
            	
            	
            	
            	
          

          
            	3. Techno-invasion
            	.56 (＜.001)
            	.10 (.215)
            	
            	
            	
            	
            	
            	
          

          
            	4. Techno-complexity
            	.76 (＜.001)
            	.21 (.008)
            	.47 (＜.001)
            	
            	
            	
            	
            	
          

          
            	5. Techno-uncertainty
            	.81 (＜.001)
            	.27 (.001)
            	.36 (＜.001)
            	.64 (＜.001)
            	
            	
            	
            	
          

          
            	6. Techno-insecurity
            	.69 (＜.001)
            	.38 (＜.001)
            	.09 (.269)
            	.33 (＜.001)
            	.43 (＜.001)
            	
            	
            	
          

          
            	7. Problem-focused
            	.04 (.658)
            	.26 (.001)
            	-.06 (.503)
            	-.13 (.099)
            	-.03 (.690)
            	.07 (.383)
            	
            	
          

          
            	8. Emotion-focused
            	.29 (＜.001)
            	-.16 (.046)
            	.58 (＜.001)
            	.27 (.001)
            	.34 (＜.001)
            	-.01 (.946)
            	-.19 (.018)
            	
          

          
            	9. Intent-to-persist
            	-.17 (.042)
            	-.01 (.872)
            	-.17 (.035)
            	-.14 (.080)
            	-.18 (.026)
            	-.06 (.494)
            	.31 (＜.001)
            	-.23 (.005)
          

        

        

      

      
        4. 연구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 영향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거나 학업지속의향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기기활용의도, 테크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를 예측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공차한계가 .48~.86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16~2.09로 기준 값인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예측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71, p＜.001), 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기활용의도(β=.332, p＜.001), 스트레스 대처 중 문제중심 대처(β=.240, p=.003)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학업지속의향에 대한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Intent-to-persist of Nursing Students (N=15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93
            	0.84
            	
            	3.48
            	.001
          

          
            	Usage intention
            	0.33
            	0.08
            	.332
            	4.25
            	＜.001
          

          
            	Techno-overload
            	-0.19
            	0.15
            	-.111
            	-1.30
            	.197
          

          
            	Techno-invasion
            	-0.11
            	0.14
            	-.081
            	-0.82
            	.414
          

          
            	Techno-complexity
            	0.11
            	0.12
            	.091
            	0.88
            	.378
          

          
            	Techno-uncertainty
            	-0.05
            	0.11
            	-.050
            	-0.48
            	.634
          

          
            	Techno-insecurity
            	-0.09
            	0.12
            	-.060
            	-0.70
            	.484
          

          
            	Problem-focused coping
            	0.51
            	0.17
            	.240
            	3.03
            	.003
          

          
            	Emotion-focused coping
            	-0.13
            	0.13
            	-.102
            	-1.05
            	.295
          

          
            	
            	R2=.24, Adj. R2=.20, F=5.71, p＜.001
          

        

        
          
            SE=Standard error.
          

        

        

      

      
        5. 연구대상자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Intent-to-persist (N=153)
          
          

        

        
          
            
              	Model
              	β
              	t (p)
              	Adj. R2
              	F (p)
            

          
          
            	Technostress → Emotion-focused coping
            	.292
            	3.75 (＜.001)
            	.079
            	14.08 (＜.001)
          

          
            	Technostress → Intent-to-persist
            	-.165
            	-2.05 (.042)
            	.021
            	4.20 (.042)
          

          
            	Technostress → Intent-to-persist
            	-.107
            	-1.30 (.196)
            	.050
            	4.97 (.008)
          

          
            	Emotion-focused coping → Intent-to-persist
            	-.196
            	-2.37 (.019)
            	
            	
          

          
            	
            	Sobel test: Z=-2.00, p＜.001
          

          
            	Technostress → Problem-focused coping
            	.036
            	0.44 (.658)
            	-.005
            	0.20 (.658)
          

          
            	Technostress → Intent-to-persist
            	-.165
            	-2.05 (.042)
            	.021
            	4.20 (.042)
          

          
            	Technostress → Intent-to-persist
            	-.176
            	-2.30 (.023)
            	.113
            	10.64 (＜.001)
          

          
            	Problem-focused coping → Intent-to-persist
            	.312
            	4.08 (＜.001)
            	
            	
          

          
            	
            	Sobel test: Z=0.44, p=.662
          

        

        

        정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에서 1단계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정서중심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표준회귀계수 β값이 .2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4.08, p＜.001), 2단계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β값-.1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20, p=.042).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정서중심 대처는 β값 -.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9), 모형의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F=4.97, p=.008). 이 때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의 β값(-.107)이 2단계의 β값(-.165)보다 작아 정서중심 대처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p=.196),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테크노 스트레스와 학습지속의향와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Z=-2.00, p＜.001).

        문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에서 1단계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문제중심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표준회귀계수 β값이 .0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0.20, p=.658), 2단계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1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20, p=.042).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문제중심 대처는 β값 .3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은 11.3%로 나타났다(F=10.64, p＜.001). 이 때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의 β값(-.176)이 2단계의 β값(-.165)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중심 대처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23),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테크노 스트레스와 학습지속의향와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Z=0.44, p=.662).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테크노 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급변하는 스마트 교육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92±0.5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S. H., 2015)에서 평균 2.47±0.61점,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 Lee, 2017)에서 2.38±0.38 보다 높았다. 이것은 간호대학생이 평균 이상의 테크노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국내 교육환경이 e-러닝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수업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카카오톡, 밴드 등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테크노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테크노 과부하의 평균이 3.66±0.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 Lee, 2017)에서 평균 2.45±0.48점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테크노 과부하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전보다 더 많이 학습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상 방대한 학습량과 핵심술 프로그램 등 생소한 학문을 스마트기기로 접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팀 단위 프로젝트 등의 Active Learning으로 전환함에 있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교육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익숙하지 않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스마트기기 적응과정에서 테크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중심 대처는 5점 만점에 평균 3.84±0.50점으로 선행연구(Lee, S. H., 2015)에서 고등학생의 문제중심 대처 평균 3.66±0.66점, 교사의 문제중심 대처 3.77±0.61점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생을 대상(Jung & Baek, 2015)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2.28±0.27점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문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원인에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동적 대처(Shim, 2015)로, 이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회피하려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정서중심 대처는 5점 만점에 평균 2.11±0.8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Lee, S. H. (2015)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정서중심 대처 평균 2.30±0.78점, 교사 평균 2.21 0.80점,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해 측정한 연구(Jung & Baek, 2015)에서 대학생들의 정서중심 대처는 5점 만점에 평균 2.20±0.37점이었던 것에 비해 낮은 점수이다. 정서중심 대처는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회피적 행동(Shim, 2015)이며 문제가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국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Park, Ryu, Chang, & Kim, 2002)에서 정서중심 대처는 불안정도가 높고 자아가 낮은 학생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은 문제를 피하기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간호대학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학생들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는 경우 스트레스 원인 해결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Hong, 2013), 다양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학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를 증가시키는 상담기법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은 7점 만점에 평균 5.32±1.07점으로, 공학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M. H., 2015)에서 평균 5.65±1.01점보다 낮은 점수이고, 일반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Kwon, & Jung, 2017)에서 평균 5.13±1.10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저학년 대학생이 고학년 대학생에 비하여 학업지속의향이 낮았던 최근 연구(Jeon, Noh, & Kim, 2015)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본 연구 또한 대상자의 80% 정도가 전공에 대해 생소함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1, 2학년으로 상대적으로 대학생활 적응기의 초기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지속의향이 실제 학업지속 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퇴나 휴학과 같은 중도탈락율을 감소시키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추후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기활용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기활용의도가 높은 대상자는 기기활용의도가 낮은 대상자보다 학업지속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학업지속의향과 기기활용의도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할 수는 없으나, 선행연구(Lee, M. H., 2015)에 따르면 흥미는 직 · 간접적으로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기기활용의도가 높다는 것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학업적 문제를 처리하고 완수하려는 학업지속의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테크놀로지 사용에 관한 교육과정과 환경적 지지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지속의향과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학업지속의향은 테크노 스트레스,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테크노 스트레스는 학업지속의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테크노 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향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Hong, 2013)에서 테크노 스트레스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성과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Jang, 2012)에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테크노 스트레스의 증가는 대학생들이 학업적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하면서도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인 학업지속의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와 학업지속의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문제중심 대처의 증가는 학업지속의향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양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Lee, 2017)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정서중심 대처는 학업지속의향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정서중심 대처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Lee & Kim, 2004)와 공공기관의 실무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중심대처와 성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Hong, 2013)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테크노 스트레스를 줄이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서중심 대처의 사용보다는 문제중심 대처를 사용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스트레스 조절전략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지속의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기활용의도와 문제중심 대처 두 가지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학업지속의향에 대한 설명력은 20%였다.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기활용의도가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문제중심 대처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기활용의도는 본 연구에서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기활용의도는 그 행동이 개인에게 의미있고 흥미로 다가오며 성과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스마트 교육환경에서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흥미와 기기활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 대처로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는 문제원인에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대처로, 대상자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대상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의지 등 개인의 내면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학업지속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제중심 대처와 학업지속의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Lee, 2017)를 통해 볼 때 문제중심 대처는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처인 문제중심 대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학업과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개인의 내적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역량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상담 등의 상호작용 지지기반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중심 대처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테크노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으면 정서중심 대처를 증가시켜 학업지속의향의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Hong, 2017; Jeong & Lim, 2014; Lee & Kim, 2004)를 지지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서중심 대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정서중심 대처 정도를 줄인다면 그 결과로 학업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학생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교육환경에서 테크노 스트레스의 증가에 대해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국내의 의료실정에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당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이들이 대학과정에서 중도탈락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테크놀로지 교육환경에서 점점 더 증가되어 가는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환경에 적응하여 테크노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전략수립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학업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회피적 방법이 아닌 직접적 행동을 통한 문제해결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중심 대처를 감소시키는 것이 그들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 적합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선택하도록 돕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들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과 횡단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들이 테크노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다른 계층보다 활발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주요 집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로 부각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관련된 요인으로 테크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ICT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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